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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면초가에 빠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기업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중단으로 입주기업 뿐 아니라 영업기업, 관련 협력업체 등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들에 속한 근로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

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 경제부총리께서 지난 2월 14일 경제단체장들과 긴급하게 

만나“거래기업이 입주기업에 대해 납품 및 대금지급 연장에 협력해주고, 생산 개시 

시 지속적으로 납품을 받겠다는 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거래관계 유지에 노력해 달라”

고 말했고, 이에 경제단체들은“이번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국가안보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의 입주기업 지원노력에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거래기업들이 가뜩이나 생산공장이 없어져 절벽에 서 있는 입주기업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납품이 끝난 대금에 대해서 조차도 결제를 미루고 

사태만 주시하고 있거나 클레임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4곳과 거래하고 있는 형지엘리트(대표 : 최병오)는 교복

유통업체로, 교육당국의 새학기 교복 착용 시기 조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형지엘리트는 이미 결제기일이 지난 결제대금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개성에 놓고 

온 원부자재 가치와 상계 후 차액에 대한 배상을 통보했습니다. 원부자재에 대해 부동산 

담보까지 설정한 상황에서 형지엘리트가 미루고 있는 결제대금은 16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형지엘리트는 패션그룹형지의 자회사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자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인 최병오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산위기에 

빠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위해 최소한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정부와의 피해 보전 협의를 통해 협력기업 및 납품업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